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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후보자, 국무총리로서 자격 없다

날 짜 2015. 2. 12. (총 2 쪽)

논 평

이 후보자, 국무총리로서 자격 없다
새누리당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말아야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종료에 즈음한 입장

1.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

자가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

의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

2. 국무총리 지명 이후, 이완구 후보자에게는 이 후보자 본인과 차남의 병역 면제, 부동산 투

기, 경기대 조교수 특혜 채용, 황제특강, 논문표절, 차남 건강보험료 미납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국민들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의혹이 충분히 해명

되길 기대 했으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 도리어 새로운 의혹이 추가되거나 총리

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실들이 밝혀져 실망을 안겨 주었다.

우선 각종 투기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매입한 것”이

라고 해명했지만 같은 시기 여러 지인들이 함께 산 분당땅이 매입 후  공지시가가 폭등하

고, 매입 몇 달 만에 되팔은 타워팰리스가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은 일반적인 상황과 

상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투기목적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비롯

해 병역면제, 교수채용, 황제특강 등은 특혜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거리감과 실망감

은 크다.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밝혀진 언론외압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왔음

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더욱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빼달라는 외압을 넘어, 김영란

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당해봐라거나 교수도 시켜주고 총장도 시켜줄 수 있다는 발언처럼 

법안처리와 인사개입 등으로 언론을 협박하고 회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안됨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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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 하며, 이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3.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자격 없음이 분명해졌다. 이미 국민의 절

반 이상이 이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단독으로 강

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 안대희, 문창극 두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이라 이후보자마저 

낙마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점은 이해되나, 청문회를 통해 자질에 문제가 

드러난 사람을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로는 결

코 이후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끝.


